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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美 경기 둔화 공포"…삼성전자·SK하이닉스 약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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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홍효식 기자 =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 로고 모습이 보

이고 있다.

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.21% 증가한 79조원, 영업이익은 274.49% 늘어

난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. 2024.10.08. yes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이지영 기자 =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 반도체주들이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미국 경제 지표가

부진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커진 영향이다.

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.20%(700원) 하락한 5만7500원에 거래 중이

다. 

SK하이닉스 낙폭은 더 컸다.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4.06%(8500원) 내린 20만1000원을 기록했다.

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진단된다. 경기 민감 업종인 반도체가 비관적 미국 경제 지표에 반응

한 것이다.

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월 들어 급락한 영향이 컸다.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

9.8% 감소한 64.7을 기록했다. 시장 예상치인 67.8을 크게 밑돈 수치다. 



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도 예치(52.8)를 하회하는 49.7을 기록했다.

이에 따라 지난 21일(현지시간)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% 넘게 급락했다. 엔비디아와 브로드컴, 퀄컴 등 주요 반도

체주들도 3~4%대 하락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jee0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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